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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이하 호암) 탄

생 100년을 맞는다. 일본에서는 삼성의 창업자인 

호암이 학문의 영역에 올라 있다. 게이오(慶 )대 

종합정책학부 야나기마치 이사오( 功·49) 교수

는 22년간 호암을 연구해왔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지난 1세기 최고의 경영자”라고 호암을 평가했다. 지난 20일 야나기마치 

교수의 연구실에서 2시간 동안 호암의 기업경영과 철학을 들었다. 

 

-호암은 어떤 사람인가. 

 

“호암 같은 경영자는 현재 일본엔 없다. 그런 스케일과 원대한 철학을 가진 경영자는 일본에

서는 메이지( ) 시대 미쓰비시( )의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  

郎)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개발도상 단계에서 경제가 올라갈 때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타났다.” 

 

-스케일이 크다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나. 

 

“호암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조업을 일으킨 사람이다. 해방 후 전쟁 전까지는 외부에서 받

은 원조가 아니면 무조건 무역이었다. 내부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

이었다. 삼성물산도 무역업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호암은 무역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제조업

을 시작했다. 주변에선 왜 고생해가며 제조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호암은 ‘무역만 해

서는 안 된다. 들여온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서 국민에 공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제일제당이다. 당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0년대 말 삼성전자를 만들었고, 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에 들어갔다. 늘 시대적 요

청에 부응했다.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다각화했

다.” 

 

-어떤 철학을 갖고 기업을 경영했나.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와 호암의 공통점은 사람

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천연자원이 없다. 사람밖에 없다. 사람이 기술

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 생각이었다. 호암은 삼성사관학교라는 별명

이 있을 정도로 인재를 키우고 육성했다. 이따금 인재들이 다른 데로 떠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일본 재계에선 호암을 어떻게 평가하나. 

입력 2010.01.30 02:00 / 수정 2010.01.30 02:05

Page 1 of 3[토요인터뷰] “호암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조업 일으킨 인물”

2012/07/08http://article.joinsmsn.com/news/option/article_print.asp?ctg=12&total_id=3991844

ISAO YANAGIMACHI
ハイライト表示



한국 기업 전문가인 일본 게이오대 종합정책학

부 야나기마치 이사오( 功) 교수가 지난 20

일 도쿄 게이오대 연구실에서 삼성 창업자 고

(故) 호암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그는 “호암은 지난 1세기 최고의 경

영자”라고 말했다. [도쿄=김동호 기자]

 

“호암의 현역 시절을 기억하는 일본의 재계 인사들은 많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삼성이 지

금처럼 큰 회사가 되도록 씨를 뿌리고 환경을 만든 것은 호암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 나카소네 야스히로( <66FD> 康 ) 총리와 교류했을 때도 호암의 역할이 

컸다. 그는 전면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를 뒷받침한 공이 크다.” 

 

-호암이 일본 경영인과 다른 점은. 

 

“일본 대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샐러리맨들이다. 이들은 매일 출퇴근해 하루 종일 회의하고 

경조사를 쫓아다닌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일상 업무에 너무 바쁘다 

보니 깊게 공부할 여유가 없다. 큰 비전을 못 그리는 것이다. 반면 호암은 깊고 집중적으로 공

부했다.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구상도 했다. 오너이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자유롭게 쓰

면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경영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 세계 1

위까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호암 경영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호암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중앙집권적인 톱다

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

을 호암이 결정하지는 않았다. 상당 부분을 유능한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 통상 오너는 모든 것을 챙

기고 밑에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부정적 이미지

가 있는데 호암은 그렇지 않았다. 시스템을 완벽하

게 만들었다.” 

 

-경영체제가 세계적으로 성장한 힘이 됐다는 건

가. 

 

“성장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오너 경영이니까 그

만큼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산업은 일본·미국·유럽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서 이미 과잉경쟁 상태였다. 당

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로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반면 삼성은 앞서 있는 일본 

기업들이 후퇴할 때를 틈타 과감하게 투자했다.” 

 

-어느새 삼성이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을 추월했다. 

 

“삼성이 1등이 된 이유가 있다. 경영적으로는 과감한 의사결정 시스템, 기술적으론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술을 갖고 대량생산 ·대량판매로 연결시킨 것이 삼성의 힘이었다. 당분간 업계 1

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상품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1

위는 위협받는다. 역시 기술적·창조적 힘이 관건이다. 이런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다. 호암이 삼성에 남긴 인재 제일의 경영철학과 도전정신이 필요한 이유다.” 

 

-호암은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나. 

 

“앞으로는 창조적 기술, 창조적인 상품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아이팟과 같은 새로운 개념·

상품·시장을 만들어서 슘페터처럼 창조적인 파괴도 해야 한다. 삼성이 투자할 만한 힘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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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까 대규모로 투자했고, 그 결과 성공했다는 게 세상의 시각이다. 하지만 투자할 힘이 있

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호암이라는 세기의 경영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의 젊은 세대들도 탄생 100년을 계기로 호암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야나기마치 이사오=일본 최고의 한국 기업 전문가다. 일본 게이오대 상학부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공부한 뒤 한국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 1988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당시 

삼성의 성장은 한국 경제 발전의 압축판이라고 판단해 그 뒤 22년간 삼성과 호암을 연구했

다. 일본에서 한국 기업의 역사와 지배구조를 전공하는 교수들과 공동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미국 UCLA대 한국학센터에서 2년간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 기업을 연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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